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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 지역 네트워크 포럼 2019(UNGC ALNF 2019)’ 공유 

 

7 월의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지속가능성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지난 7 월 

15-16 일 양일 간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일년에 한번, 전 세계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고민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 

지역 협회 포럼(UNGC ALNF 2019)’입니다. 

2018 년 아르헨티나에 이어 올해 연례 포럼은 

UNGC 본부가 위치한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 아젠다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의 2019 년 연례포럼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혼란한 세계에서 티핑 포인트를 이끌어 내는 방법’  

 

ALNF 2019 에서 만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오늘날과 같이 

혼란함이 가중되는 세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우리가 여러 도전을 맞고 있지만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SDGs 17 개 목표, 169 개 세부목표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SDGs 이후 

4 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아직까지 가야할 길이 

멉니다. 성 격차(Gender Gap)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200 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일을 하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현상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무적인 것은 서베이 결과로도 입증되었듯, 실제로 CEO 들이 SDGs 에 대해 고민하고 벌써 

67%의 CEO 가 SDGs 를 적용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SDGs 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역할은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Global Compact: 하나로 더 크게 성장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7 년 신연회비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한국협회는 2018 년부터 도입). ALNF 

2019 에서는 정책 도입 후 현재까지의 경과가 공개되었는데, 대부분 회원사가 기존 회원자격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500 억 이상 기업의 경우 94% 이상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입증해 주는 

결과입니다. 

 

신연회비 정책 도입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들은 2 개의 참여레벨, Participants 와 Signatory 

중 선택이 기능하며, 이번 조사 결과 기업 회원 10,195 개 중 1,515 개가 Participants 레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 결과 EU 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소·중견기업들(SME)의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SME 의 CSR 활동이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퀀트 펀드 자산운용사 아라베스크파트너스 파트너에 따르면, S-Ray(에스-레이)로 불리는 

금융공학의 알고리즘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55.87 점)가 비회원(50.56 점)보다 ESG 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를 통한 가장 큰 혜택을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71%), 

△지속가능성 정책 및 이행방안 구축에 기여(6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 제공(6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2019 년 포커스 이슈에 대해 묻는 설문에는 

△SDGs 일반(88%),  

△기업지속가능성 및 10 대원칙 일반(78%), 

△인권(66%),  

△성 평등(62%),  

△기후변화(50%) 

순으로 나타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역협회는 HLPF 자발적 국별 평가 과정(VNR)에 참여하며 정부 및 

민간부문의 SDGs 이행 노력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가 SDGs 이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참여,  

△비즈니스 및 이해관계자 협력,  

△SDGs 성과 취합 및 공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HLPF 자발적 국별 평가 과정에 민간 부문 기여도에 관한 보고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여러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가 정부 및 민간부문의 SDGs 이행 노력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영국 국제개발부의 공공조달 지침서(Supply Partner Handbook)에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프랑스에서도 2017 년 

기업인권모니터링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이 시행되어 모회사가 협력업체와 공급업체의 인권 

및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CSR 에 대한 

법제화가 확대되면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정부 간 상호작용이 점차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의 우수 사례를 글로벌 커뮤니티에 알리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SDGs 이행 노력을 세계에 알리고자 지난 3 월 국내 

발간된 SDGs 기업 우수 사례집, ‘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여정_ 2019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의 영문본, ‘Sustainable Journey Towards Agenda 2030_ Best Korean Companies 

Implementing SDGs’을 출간하여 이번 ‘UNGC ALNF 2019’에서 선보였습니다. 본 발간물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이름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알리는 동시에 각 기업들이 SDGs 를 자사의 핵심 사업에 

연계하고 이행하는 활동 사례를 UNGC 본부를 포함한 60 여개 국가에서 참여한 지역 협회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한국의 우수사례를 묶은 사례집의 국, 영문 

출간과 해외 행사에서의 홍보 활동을 높게 평가하며, 우수 케이스 스터디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또한 본 발간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GC 가 제공하는 풍부한 기업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및 컨텐츠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본부 주도로 다양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8 개의 행동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Reporting on the 

SDGs), △저탄소 및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길 (Pathways to Low-Carbon & Resilient 

Development), △SDGs 를 위한 금융혁신 (Financial Innovation for the SDGs), △보건은 모두의 

비즈니스 (Health is Everyone’s Business),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Sustainable Ocean Business), △수자원 

관리를 통한 물 안보 (Water Security through Stewardship),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Peace, 

Justice & Strong Institutions) 등의 행동플랫폼은 LEAD 기업과 각국 협회, 유엔 기구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행동 플랫폼들은 SDGs 이행 증진을 위한 격차를 좁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동플랫폼 활동을 통해 회원사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편,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네트워킹 및 

동료학습(Peer-Learning)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올해 주목해야 하는 이슈는 △SDGs 를 기업 

핵심전략에 내재화하도록 지원하는 ‘Advancing 

the SDGs through the core business’, 

△과학기반의 감축목표를 약속하는 ‘Action for a 

1.5℃ Climate future’, △여성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Powered by her’입니다. ‘Advancing the SDGs 

through the core business’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SDGs 보고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최신 

동향 및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참여자 간 

동료학습이 가능합니다. ‘Action for a 1.5℃ Climate future’는 지구 기온 상승을 상업화 이전 대비 

1.5℃ 도 제한하고 나아가 2050 년 탄소배출 제로를 약속하고 이행하는 플랫폼으로 2019 Climate 

Action Summit 준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Powered by Her’는 직장 내, 지역사회 내 양성 

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 밖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재해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음 세대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위해 ‘Young SDG Innovators’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기업 소속의 35 세 미만 직원 중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속가능성, 기술 혁신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Young SDG 

Innovator’로 선정 시 워크숍, 기업 방문, 사례 

연구 등을 통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고 다양한 

산업 및 업무 담당자와의 멘토링, 동료학습, 

네트워킹 등이 가능합니다. 2019/2020 ‘Young 

SDG Innovator’는 8 월 31 일까지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2019 년 9 월부터 2020 년 

6 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코피 아난의 제안 그 20 년 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미래’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은 1999 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 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리더 여러분, 

인간 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공유가치 및 원칙 기반의 ‘글로벌 콤팩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20 년, 2019 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세계 14,000 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성장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참여를 

이끌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젠다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및 회원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고, 유엔-비즈니스 간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SDGs 임팩트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리더십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COP 를 

강화하고, SME 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UNGC 회원사들의 SDGs 이행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UNGC ALNF 2019 는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활동은 물론 전 세계 회원사 및 협회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미래의 방향성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강화와 

SDGs 이행은 점차 글로벌 공통의 언어가 되고 있는 오늘날,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공하는 

필수적이고 풍부한 프로그램들과 컨텐츠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들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과장 / 김경민 과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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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 (7/17) 
 

 

  

 

- 참석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한국중부발전, 한국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

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BSI그룹 

코리아 인권경영 담당자 등 17인 

- Co-Chair: 국민연금공단 양광복 부장, BSI그룹 코리아 한정민 전문위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

국협회 이은경 실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과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 월 17 일 사무처에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1 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경영 확산 현황ㆍ계획 공유 및 질의응답 

시간을, 2 부에서는 참여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 주요 현안 및 실무그룹 하반기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1 부 첫 순서로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과장은 인권경영 확산 현황 및 추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인권경영의 정의부터 인권경영 추진 동향, 인권영향평가 및 국내기업 사례 등을 

공유하며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공급망,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기본요소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적을 위해 봉사활동이나 지역공헌 활동을 하는데 이는 인권경영의 본질이 아니며, 

본연의 사업 수행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변화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는 것이 인권경영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권경영 담당자의 역할은 각 부서의 인권 이슈를 총괄하는 

것이며,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관련, 윤리경영위원회와 같은 기존 위원회에 인권 전문가를 보강해서 

구성하는 것 방법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법무부의 ’기업과 인권’ 국내 제도화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현재 상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의 규모 및 기업 환경에 따른 인권경영 접근법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3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 차 8 월 22 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참석 

및 의견 제시도 당부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권경영 이행에 있어서 담당자 지정, 인권경영 사내 인식제고, 위원회 구성 

등 실무 차원에서 이행의 어려움을 나누며,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2 부에서는 임애화 UNGC 한국협회 과장의 실무그룹 하반기 활동 계획안 브리핑과 더불어 각 

참석자들의 자사 인권경영 추진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실무그룹의 하반기 

활동으로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설문조사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발간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 2019 Global CSR Conference ‘기업과 인권’ 분과세션 개최 ▲실무그룹 활동 결과 발간물 

제작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인권영향평가 범위 선정, 시행 사례 및 시사점  ▲인권경영 공시 범위 및 

방법 ▲협력사 대상 인권 지침 확대 및 모니터링의 법적 제약 ▲인권경영 전담 부서 지정, 

부서간, 부서내 업무 분장 조율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관 운영에 관한 

인권영향평가에 있어서 우선 순위 선정 ▲자원 배분 및 예산 확보 ▲인권경영 공시 범위 및 형태  

▲최근 발생한 인권 침해 신고 및 구제 사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최신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타기관 벤치마킹 및 글로벌 기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많은 공공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공시 범위 이슈에 

대해 “글로벌 공시 기준이 지난 수십년간 진화해왔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GRI 와 같은 글로벌 

지표를 사용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인권경영 공시 역시 

완전히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글로벌 기준 및 지표를 국내 제도 및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가이드라인 발간, 설문조사 시행, 세미나 

및 국제회의 분과세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인권경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등 인권경영 관련 추진 정부 기관에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0 월 초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발간과 더불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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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주·광주>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 (7/2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 소재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 지난 7 월 24 일(수)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공동주최,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나주 · 광주 지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설명회는 지역 소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및 잠재 회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지역 

소재 우수기업 사례 ▲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혜택 및 절차 등을 공유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기업과 정부의 지속가능성 확산을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주∙광주 지역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임이 계속 이어져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곽글 선임 연구원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과 SDGs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본 발표를 통해 각국의 CSR 법제화 추세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반부패 법제화 강화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성 요구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은 신뢰도 향상과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보편적 가치 

이행 및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UNGC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들이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UNGC 에 대해 소개하고, 

글로벌 아젠다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기업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과 SDGs 목표를 연계하고, 새로운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UNGC 및 SDGs 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첫번째 우수기업 사례 발표로 임아영 한전 KDN 윤리준법팀 차장은 자사의 윤리경영 활동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전 KDN 의 ‘18 년도 반부패 청렴윤리 중점 추진과제로 ‘CEO 중심의 청렴 인프라 

혁신’을 선정하였으며, 24 차례 참여형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좋은 피드백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2018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1 등급)”을 받았고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예방기능 강화로 부패발생 제로, 부패관련 언론보도가 없었다. 또한 

나주혁신도시에 청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빛가람 청년문화제 ▲협력사 청렴인권 상생워크숍 

▲갑질금지 캠페인 ▲청렴시민감사관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세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회가치창출부 과장은 자사의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공사 주요 인권경영 이슈 식별을 위해 기관운영, 주요사업, 지원/협력사 

인권실태 조사를 시행했고, 인권실태조사지 사전 배포 후 FGI(집단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또한 

기관운영 측면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대성 평가를 바탕으로 인권경영 이슈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주요사업 후보군을 선정했고, 산업안전 이슈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권경영 

이슈는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우수 회원 사례발표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경민 과장은 UNGC 의 이슈별 플랫폼과 

다양한 활동 및 참여 기회를 공유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개요, 참여 혜택, 절차 및 

연회비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UNGC, CSR, SDGs 최신 동향 제공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제공 ▲COP, COE 보고서 작성 지원 및 자문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조달시장 대응 지원 ▲SDGs 이행 자문 등을 회원사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UNGC 에 참여하여 지속가능성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독려했습니다. 

 

본 설명회는 지역에 소재한 UNGC 와 CSR, SDGs 에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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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세종> 사회적가치 실현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 (7/2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7 월 25 일(목), 한국철도공사 본사 7 층 회의실에서 올해 

네번째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가 후원하는 본 설명회는 대전 ∙ 

세종 지역 소재의 UNGC 회원사 및 잠재 회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공기업 우수 사례 ▲UNGC 참여 혜택 및 절차 

등을 공유하고 UNGC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평가나 공공조달 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게도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업에서도 전 세계 

14,000 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동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명지대학교 최현선 교수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공동체성이 같이 요구되며, 아래로부터의 변화 즉 Bottom-up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경영평가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인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들이 변화의 대상을 넘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최신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국내외 CSR 의 법제화와 더불어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비즈니스 경쟁력 차원에서도 key factor 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업들도 체감하고 있다. 점차 기획이나 전략 부서에서 CSR 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전략, 목표 및 

지표설정 등에 대한 공개요구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TCFD), 반부패 이슈에 있어서도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전 세종지역 UNGC 회원사의 우수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 

노해룡 차장은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등이 현재 가장 큰 

이슈이며, 모든 방향성에서 공공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환경 ▲양질의 일자리 ▲보편적 철도 서비스 ▲상생발전 등의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특히 공사는 이용객 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 및 환경에 대해서도 크게 고려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재정투자를 3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도 운행 중에도 차량의 안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ICT 및 IOT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정비기지에 드론, 로봇시스템과 같은 설비에 65 억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신홍섭 차장은  ▲물 인권 ▲안전 및 환경 ▲양질의 일자리 제공 ▲맞춤형 

서비스 등 공사의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평소와 달라지면 

위기상황 알림을 제공해 고독사나 위험을 방지하고, 지자체 홍수를 모니터링 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단비 톡톡이라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을 국민포럼(오프라인)으로 가져와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수 회원 사례발표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임애화 선임연구원은 UNGC 한국협회 개요, 

가입혜택, 절차 및 연회비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UNGC, CSR, SDGs 최신 동향 제공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제공 ▲COP, COE 보고서 작성 지원 및 자문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공급망 및 조달시장 대응 지원 ▲SDGs 이행 자문 등을 회원사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UNGC 에 가입하여 지속가능성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독려했습니다. 

 

  

 

본 설명회는 지역에 소재한 UNGC 와 CSR, SDGs 에 관심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협회는 향후에도 지역 소재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사이트와 우수 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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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식 

 

1. 리세 킹고 사무총장, 지역 협회가 구현한 각 국가 차원의 진보적 SDGs 이행 현황 

강조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리뷰가 7 월 15, 16 일 양일 간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30 아젠다를 각 국가 차원에서 진전시키기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지난 4 년 동안, 70 개에 가까운 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들이 글로벌 

목표를 각 국가의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전 세계 기업들이 놀라운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미 81%의 기업들이 글로벌 목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72%는 10 대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가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위급 정치포럼과 함께 ‘로컬 2030(Local203)’에 의해 구성된 ‘글로벌 약속을 위한 지역행동(Local 

Action for Global Commitments)’ 행사는 기업, 금융기관, 정부, 유엔기관 및 시민사회가 글로벌 

목표를 지역화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글로벌 목표를 달성 가속을 위한 기회 플랫폼 제공 등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2030 아젠다 이행에 있어 글로벌 목표를 위한 재정적 조달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기업들에게 해외직접투자에 “SDG 렌즈”를 적용하고, 기업 연금이 

SDGs 와 연계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SDG 채권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멜리사 파월(Melissa Powell) 유엔글로벌콤팩트 총괄은 국가 차원의 파트너십을 위한 Goal 17 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로컬 2030(Local2030)’은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 유엔, 민간, 시민사회, 자선단체 및 학계의 

리더들을 모아 국가 차원에서 SDGs 를 진전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행하는 

UN 차원의 플랫폼입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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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리더들, 대규모 기후 행동 및 재정 동원 방안 모색 

 

7 월 15 일,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유엔 특사인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Luis 

Alfonso de Alba) 대사와의 기후행동 및 재정 동원에 관한 대화를 위해 50 여명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투자자, 비즈니스 기관 대표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민간부문의 참여 가속화와 미래 온실가스 제로화 지원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대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논의에 주력했습니다. 개막 연설에서 데 알바(de Alba) 

대사는 다가오는 9 월 23 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데 알바(de Alba) 대사는 금융 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 금융과 

자원과 관련해 우리는 필요한 것으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기관에 

관한 공통 정책과 투자자들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지향하는 인센티브가 해결방안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우리는 현재 세계가 글로벌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특히 기후, 

해양, 불평등 문제에 관해 훨씬 뒤쳐져 있습니다. (...) 인류는 사상 최대의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변혁은 이제껏 보지 못한 획기적인 혁신을 요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은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덴튼(John Denton) ICC 사무총장이 주재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경제를 저탄소 경로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며,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주요 재정투자의 역할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는 꽤 급진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파트너들은 기업들에게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런칭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1.5 시나리오가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원하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불과 한 

달 전에 런칭되었지만,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몇몇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DG 액션랩(SDG Action Labs)’의 일환으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은 세계 벤치마킹 동맹(World 

Benchmarking Alliance), 유엔글로벌콤팩트 멕시코협회 및 Anglo American, AVIVA, Nestlé, PIMCO, 

SAP 등 여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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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국가 파트너십 

 

7 월 18 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2030 아젠다를 지지하는 혁신적인 

국가파트너십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정부,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 및 유엔 대표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고위급정치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행사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가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과의 협력을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유엔 회원국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협회와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개회사에서 가산 하즈바니(Ghassan Hasbani) 레바논 부총리는 “SDG 프레임워크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통일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책임은 기관이 호혜적 

행위로서의 CSR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핵심사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도록 확장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SDGs 는 더 이상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민간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회사에서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은 민간부문으로 남겨둘 수 없으며, 체계화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는 기업들이 다른 국가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책임경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차별화하며, 나아가 기업들이 도전에 맞서고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전을 이끌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의 사례를 강조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아르헨티나협회, 인도네시아협회, 레바논협회는 로타 타티넨(Lotta Tähtinen) 

유엔경제사회부 SDGs 부문 지원 및 파트너십 지부장이 주관한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구체적인 

파트너십 예시를 공유하였습니다. 

타티넨(Tähtinen) 지부장은 “오늘 아침 우리는 파트너십에 관한 자발적 국가 평가(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연구소를 열었고, 매우 많은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민간 참여를 

위해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타티넨 지부장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 협회가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arcena)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은 민간, 정부, 시민사회 간의 

대화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알리시아 베르세나 사무총장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부문, 시민사회, 정부는 2030 아젠다 완성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분야와 경제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민간부문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합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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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엔, 기업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파트너십 

확대 방안 모색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분야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관한 본 행사에는 국제 사용자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미국 국제 비즈니스 협의회 (the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 딜로이트가 함께 했으며, 파트너십의 규모에 대한 중대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논의가 

집중되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2030 년까지 17 개의 목표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라며, “2030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협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기후 문제 해결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비즈니스 기회를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개발과 투자규모는 26 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측정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장 자크 엘마이거(Jean-Jacques Elmiger) 국제노동부 

국장은 SDGs 의 달성을 위한 다자간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은 서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공유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SDGs 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파트너십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사용자기구 수아레스 산토스(Suarez Santos) 사무총장은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딜로이트 제프 슈바르츠(Jeff Schwart) 컨설팅 본부장은 본 행사가 SDG 8 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약속’이라는 광범위한 내용의 일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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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및 정부 대표,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위한 다자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논의 

 

 

70 명 이상의 기업, 정부, 시민사회 및 유엔 대표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 참여하고, 글로벌과 지역 수준에서의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에 관한 목표 16 을 

발전시키는데 다자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가 뉴욕 사무소에서 주최한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위한 액션 

플랫폼에 관한 ‘제 1 회 유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플랫폼의 축소와 행동의 강화(UN-Business 

Roundtable on the Action Platform for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Less Platform. More 

Action)’에서는 지속가능 비즈니스 및 지속가능 개발의 상호 의존성 증가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연사들은 목표 16 을 지원하는 다자간 이해 관계자 파트너십 등 거버넌스 발전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의 환영 연사로 참여한 유엔글로벌콤팩트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책임 

있는 기업은 그들의 권리와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법률 및 시스템이 있는 지역 

사회에서 운영 및 봉사하고 동시에 인류, 지구 및 번영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들의 가치, 전략, 

정책 및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 사무총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위한 액션 플랫폼은 

목표 16 을 기업 정신에 녹여내고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유엔,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캐나다 대표로 참여한 마크 안드레 블렌차드(Marc-Andre Blanchard) 장관은 민간 부문 

리더들에게 "제도는 구성원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업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유의 제도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기여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 개발 프로그램의 관리자인 아킴 스테이너(Achim Steiner)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할 때 책임과 의지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해당 영역에서의 액션 플랫폼은 기존의 표준 프레임 워크를 지원하는 목표 

16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표준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정착시킬 것이며 모두를 

위한 방법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도 PLC(Oando PLC)의 아요토라 야군(Ayotola Jagun) 비서실장 겸 CCO(Chief Compliance 

Officer)는 "법의 지배가 없는 곳에서는 불안정성 및 불공정 관련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업체가 위협을 받으면 결국 모든 

사업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불공정 활동에 반대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라운드테이블에는 콜롬비아와 스위스 정부 대표들 및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로레알(L' Oreal), 네슬레(Nestle) 대표들과 평화와 정의 및 제도 구축에 대한 액션 플랫폼 

후원자들, 그리고 목표 16 을 진전시킨 유엔 주도의 다른 이니셔티브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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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 주요 28社, 기후 도전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 나서 

 

시가총액 총 1 조 3 천 억 달러의 28 개 기업들이 9 월 23 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앞서, call-

to-action 캠페인에 대응하여 새로운 차원의 기후 목표를 위해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2050 년까지 온실 가스 제로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다 야심찬 기후 목표를 약속하였습니다. 

본 선도그룹에는 △Acciona, △AstraZeneca, △Banka BioLoo, △BT, △Dalmia Cement Ltd., △Eco-

Steel Africa Ltd., △Enel, △Hewlett Packard Enterprise, △Iberdrola, △KLP, △Levi Strauss & Co., 

△Mahindra Group, △Natura &Co, △Novozymes, △Royal DSM, △SAP, △Signify, △Singtel, 

△Telefonica, △Telia, △Unilever, △Vodafone Group PLC and Zurich Insurance 등 17 개 부문과 

16 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백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28 개 기업 중 AstraZeneca, BT, Hewlett Packard Enterprise, Levi Strauss & Co., SAP, Signify, 

Unilever 는 이미 기업운영에 온실가스 배출을 다루는 1.5°C 감소 목표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지금보다 기후 리더십이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으며,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가 과감하게 목표를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1.5°C 기후 목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저는 모든 

기업들이 이 운동의 선두에 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8 개 기업의 약속은 지구온난화가 1.5°C 를 초과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기후변화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장 최근 보고서를 

참고한 것입니다.  

루이스 알폰소 데 알바(Luis Alfonso de Alba) 기후행동정상회의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유엔 

사무총장은 정상들에게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제로화 경제로 가는 주요 배출량 감축 계획을 

세우고, 9 월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선도기업에게 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세계 재계 기후 지도자들이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기업들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정부가 최신 기후과학에 맞춰 국가계획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50 년까지 온실가스 제로화 경제라는 계획을 이루려면 비즈니스 리더십과 야심찬 정부 정책이 

요구됩니다. 1.5°C 궤도에 맞춰 정책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부는 기업에게 미래 탄소 제로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결정적인 확신과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https://www.un.org/en/climatechange/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
https://www.ipcc.ch/sr15/


기후 목표 기준을 높이는 기업들은 최신 기후 과학에 대한 기업 배출 감소 목표를 평가하는 과학 

기반 목표(SBTi) 이니셔티브를 통해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 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파리협정에 맞춰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9 년 4 월 SBTi 는 기업들이 1.5°C 와 일관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 검증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폴 심슨(Paul Simson) SBTi 임원 및 CDP CEO 는 “과학은 명확합니다. 기후 변화의 치명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는 온난화가 1.5°C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는 높지만, 

분명하며 과학기반 목표는 기업들에게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아 

비즈니스를 1.5°C 미래에 맞추고 온실가스 제로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6 월 발행된 역사적인 Call to Action 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가레스(María Fernanda Espinosa Garcés) 유엔총회 

회장,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글로벌 옵티미즘(Global 

Optimism) 공동 창업자, 존 덴튼(John Denton)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폴 폴만(Paul Polman) 

IMAGINE 공동설립자 등 25 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서명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제로화를 위한 1.5°C 궤도를 약속한 CEO 들은 9 월 23 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의 

일환으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민간부문포럼에서 언급될 예정입니다.  

 

‘Business Ambition for 1.5°C — 우리들의 유일한 미래 캠페인’에 관한 정보 보러가기  

전체 기업 리스트 보러가기  

 

[원문보기] 

 

 

 

 

 

 

  

https://sciencebasedtargets.org/
https://sciencebasedtargets.org/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business-leaders-taking-ac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business-leaders-taking-action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0-07-23-2019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60-07-23-2019


7. 폴란드 정부, 유엔글로벌콤팩트 정부그룹 참여. 

 

폴란드 정부가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공헌 및 이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14 개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정부그룹(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overnment Group)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과 저지 키첸스키(H.E Jerzy Kwieciński) 폴란드 

금융경제개발장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에 유엔에 대한 폴란드의 

영구적 양해각서(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t the Permanent Mission of Poland to the 

United Nation)에 서명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사무총장은 “폴란드의 정부그룹 참여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미션에 폴란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키첸스키(Kwieciński)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이 폴란드 기업들과 유엔 기구들 간 직접적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구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폴란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책임있는 

발전을 위한 폴란드의 전략 이행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 정부그룹(UN Global Compact Government Group)에는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s://www.unglobalcompact.org/about/finances


한편, 2001 년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폴란드 협회에는 약 70 여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 질 향상, 물 부족문제 해결, 부패척결 및 지하경제와 같은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unglobalcompact.org/news/4459-07-18-2019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남은 음식을 반값에 판매하는 어플리케이션 

 

 

 

카르마(Karma)는 앱 서비스를 통해 레스토랑, 카페, 식료품점에서 다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식품을 반값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르마는 소매업자들이 앱을 통해 다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식품을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연간 

50,000 유로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win-win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소비자들은 레스토랑의 고급음식을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레스토랑, 카페, 식료품점 등과 같은 소매업자들이 소비자의 식품 소비량을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수요를 적게 측정하여 

고객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품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매업자들은 카르마 앱을 통해 폐기할 수 밖에 없는 미판매 식품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를 팔로잉하는 앱 이용자는 즉시 알림을 받고, 해당 식품은 보통 수 분 안에 

판매 됩니다. 이후 고객은 편한 시간에 식품을 찾아갈 수 있고, 결제는 앱을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카르마는 400,000 명이 넘는 이용자를 갖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지금까지 245 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Why you should care 

 

식량농업기구(FAO)의 측정에 따르면, 매년 약 13 억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식품 생산량의 1/3 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1 조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에서는 매년 2 억 2200 만 톤의 음식물을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서부 아프리카의 연간 식품생산량(2 억 3000 만톤)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카르마는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에서 판매하지 못한 식품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판매로를 

제시함으로써 소매 수준에서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카르마는 지금까지 소매 수준에서 245 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unglobalcompact.kr/about-us/sdgs/?mod=document&pageid=1&uid=1402


2.  [Goal 6, 17]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K-water는 환경가치, 공익가치, 혁신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물안심 서비스, 물나눔 서비스, 물융합 서비스, 물혁신 

서비스의 4대 전략방향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9개 

과제를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현재와 미래세대,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복지를 실현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해 지구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SDGs 전략 및 사례  

 

안전하고 깨끗한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K-water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수재해 대응력 강화 및 수자원 시설 안정성 강화 사업 추진으로 

재난・재해에 강한 국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댐・보 및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가뭄, 홍수 

등 물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물환경 전담조직 신설, 수량・수질 대책 적극 시행 및 과학적 

수질예보로 수질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창녕함안보에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되고, 경기・인천지역에서 수돗물 냄새물질이 기준을 초과 

하는 등의 수질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대응용수를 154백만㎥을 확보·방류하여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함 없는 맑은 물 공급 

 

K-water는 파주시의 스마트물관리 성과를 기반으로 ‘건강한 물’ 패러다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로 물 소외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수혜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스마트 검침, 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활용하여 고령군, 봉화군 등 K-water가 수탁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독거노인 생활 모니터링과 검침원 방문검침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리사 SMS 알림, 취약계층 옥내누수 수리, 청소·반찬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에너지·도시 융합서비스 서비스 확대 

 

K-water는 물의 생태・문화적가치와 현명한 이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지속가능 한 수변가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하고 해외 동반진출 

등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로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K-water는 물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낙후지역 물 시설 보수(행복가득 水), 해외 물 부족 지역 

상수도 설치(상생가득 水), 사랑나문 의료 봉사(사랑가득 水), 청소년 해피워터 희망 

멘토링(희망가득 水) 등 지역사회와 세대별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water 및 한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설립 ·운영중인 아시아물위원회 (AWC, Asia Water 

Council)를 주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를 대처하고 물 문제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실질적 

실천방안을 시행을 통해 아시아 내에서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water는 물관리 기술 및 50년 경험을 토대로 진정성, 혁신 및 창의성을 더해 세계와 

다음세대에 깨끗하고 풍족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UNGC 회원뉴스 

 

1. 유한킴벌리, 51기 그린캠프 개최..168명 참여 

 

 

- 유한킴벌리는 지난 26 일부터 3 박 4 일간 횡성군 둔내면 소재 국립횡성 숲체원에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제 51 기 그린캠프를 진행했다고 29 일 밝힘.  

- 올해는 스스로 숲을 경험하고 지구환경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설계해 보는 '자기 주도식 

숲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나를 찾는 숲속 트레킹'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고생들이 숲 

속에서 가장 원하는 활동인 '생각 정리하기', '숲 속 걷기' 등을 체험 할 수 있게 함.   

- 아울러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꿈을 실현시키고 미래와 지구의 환경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미래 주인공들 스스로가 숲과 사람의 공존, 그리고 지구와의 어우러진 

삶과 미래에 펼쳐질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함.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2916115159295


2. 포스코, 기업시민헌장 선포…"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 

 

 

 

- 포스코가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1 주년을 맞아 기업시민헌장을 선포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함.  

- 이날 선포한 기업시민헌장에는 ‘고객·구성원·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며 지속 

성장하겠다’는 방향이 담겨있음. 

- 이를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사회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를 구현에 앞장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로 임직원들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회사 조성 

등 3 가지 실천과제와 각 과제별 3 가지의 세부 행동준거를 마련함.  

- 최정우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기업시민헌장이 구성원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일하는 방식에 

준거가 되어 Business·Society·People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공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자”고 당부함.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016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016


3. 한국공항공사, 산학협력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나선다 

 

 

 

- 김포·제주·김해를 비롯해 전국 14 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함께 항공분야 취업 확대를 추진함. 

-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3 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서 한국정책평가분석학회, 

한국문화정책학회,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등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사회적 가치 구현'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공정거래 △사회공헌 등 

국민의 공익을 위한 일련의 사회적 활동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교육·문화·학술 교류 증진과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함.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2409522596915


CSR 뉴스 

1. 인권 경영, 이젠 비즈니스 경쟁력의 척도 

 

세계 최대 종합 화학 기업인 바스프(BASF)는 135년이라는 긴 역사와 혁신적인 기술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인권 경영으로 손꼽히는 기업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바스프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인권과 노동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인권 경영의 

기준을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조달, 환경, 안전, 인사, 법무, 제품 관리, 보안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직무에 통합한 점이 돋보인다. 모든 직무에 인권 정책을 내재화해 직원들이 

친인권적인 관점에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유도한 것이다. 예컨대, 조달팀은 공급자 행동강령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친환경 물품을 구매하며, 중소기업 제품 우선 선정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법무팀에서는 인권 경영에 걸맞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도 인권 관련 이슈를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한다. 인수합병(M&A)이나 투자 

결정을 할 때도 지속가능성 기준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전략 수립 및 개발 시에도 인권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바스프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행동강령을 본사뿐 

아니라 7만 개 이상의 협력사에 12개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직원들과 강령의 원칙을 

공유한다. 인권을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 비즈니스 경쟁력 차원에서 이해하고 전사적으로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바스프는 모든 비즈니스 정책과 구체적인 직무에 인권 존중의 원칙을 통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의 인권 존중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로 자리 잡았다. 2018년 

유엔글로벌콤팩트가 9500개의 글로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의 기업이 현재 인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17%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90%가 인권 경영이 기업의 이윤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 관련 법제화가 강화되는 

분위기에 발맞춰 인권 경영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로도 

기업 내 인권 경영에 대한 문의가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및 ‘ILO 선언’에 근간을 둔 6가지 원칙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유엔 어젠다를 기반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권 경영 전문 연구소로 손꼽히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DHR)는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중 90% 이상이 핵심적인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을 

다루고 있다고 분석한다. SDGs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인권 존중이 필수적임을 방증하는 셈이다. 인권은 빈곤, 식량, 건강, 

교육, 성 평등, 불평등, 육상·해양 생태계, 기후변화 같은 SDGs 목표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 가치 동일 임금 달성, 아동 노동 철폐,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동자·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불평등 완화는 인권 경영의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인권 경영을 통해 인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인권 존중의 가치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의 근속률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영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및 브랜드 평판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 기회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인권 침해 위협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 

Impact Assessment)가 있다. 스위스 기업 네슬레는 다국적 기업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네슬레에는 33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86여 개 국가의 약 450개 

공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공급망 자체가 광범위하고 국가별로 인권 리스크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네슬레는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해당 국가의 

법과 규범을 조사하고 국가 특수성을 반영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했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권 전문 기관인 덴마크인권연구소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네슬레는 단순히 평가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네슬레 경영진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및 브리핑을 진행해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기업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과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한 다국적 

기업들에 필요하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국내 민간 기업에서도 

거의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최근 정부의 경영평가로 공공기관들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인권 경영은 회사 내부뿐 아니라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고려돼야 

한다. 단순히 내부 이해관계자의 근무 환경개선, 차별 금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급망 내 원자재 

조달, 협력사 관리, 공정거래, 지역사회 관계, 제품·서비스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이 인권 경영의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 예컨대, 공급망 내 원자재 조달과 관련한 

다음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은 상장기업 및 공급사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분쟁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룸, 금)을 사용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분쟁 광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부품의 주요 원재료로 쓰인다. 분쟁 광물 채취 과정에서 아동노동과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고, 광물 수익금이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규제대상 광물과 지역이 인도네시아산 주석, 콜롬비아산 텅스텐, 

구리,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철, 코발트 등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EU 등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주지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급망 내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점도 주목된다. 2018년 IBM, 



포드, 중국 화유코발트, 영국 RCS 글로벌, LG화학 등 5개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착한 

코발트’ 공급망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위·변조가 힘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채굴, 정련, 

배터리 제조 같은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원재료 수급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도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및 디지털 

신분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노동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계약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노동계약 준수를 장려하고 강제 노동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코카콜라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물을 지역사회와 자연에 환원하는 ‘물환원 프로젝트’ 목표를 이미 2015년에 100% 

달성하고 그 비율을 높여가는 등 물과 관련된 인권확보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다. 전 

세계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추진하는 코카콜라의 새로운 시도가 글로벌 인권 경영의 트렌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겠다. 

 

[원문보기] 

 

*본 컨텐츠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동아비즈니스리뷰 277호(2019년 7월 Issue 2)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9205


2. 지속가능 미래전략` 기업들도 본격 시동건다 

 

 

- 애플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캠페인 RE100 에 가입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협력업체들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요구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 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 수준 프리미엄을 

받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오는 10 월께 추진한다고 밝힘 

- 국내 기업들도 지난해 말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한국형 지속가능개발목표(K-SDGs)를 설정하는 

등 글로벌 기업 변화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김태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LG 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함. 이는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다는 의미임. 

- 비재무적 요소 측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며 이에 유럽의 화학기업 바스프(BASF)가 주도해 

사회적 가치를 회계기준처럼 정리하는 글로벌 표준화 작업 협의체를 구성함. 국내에서는 

SK 가 참여함.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561267/


3. 포괄적인 녹색성장 지식 파트너십 구축 

 

 

 

- UN 환경은 지난 16 일 뉴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세계 최대 

각국 단체들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한 녹색 산업(Green Industry)과 녹색 금융(Green 

Finance) 지식 기반 플랫폼을 소개함. 

- 녹색 성장 지식 플랫폼(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에서 녹색 채권, 지속가능한 인프라, 친환경 표준 및 규제 등을 비롯한 친환경 비지니스, 

금융, 정책에 달하는 풍부한 지식을 제공함.  

- 녹색 산업 플랫폼은 중소기업들이 자료, 최종 제품, 운영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익 개선을 위한 정보도 제공해 줌.  

- 녹색 금융 플랫폼은 은행, 보험, 투자회사들에 녹색 경제 전환에 대한 최근 금융 부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가 천연자원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195


4. 일자리 늘린 LH, 청렴도 높은 건보…“공공기관 우수사례” 

 

 

 

-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26 일 ‘2018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힘.  

-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체계’로 

개편해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경영실적을 평가한 첫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노력과 실적을 보여준 공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함. 

- 조경호 감사평가단장도 “이번 감사평가는 평가주기 단축, 성과급 연계 등 강화한 감사평가를 

진행한 원년”이라고 했으며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앞으로 기관 특성에 맞는 

체계적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을 수립하고 이어나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이번 발표에선 재무지표보다는 일자리와 상생협력, 윤리경영, 안전이 강조됨. 만약 부채가 

늘어 재무지표가 나빠졌더라도 일자리를 늘려 공공성을 강화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음. 

이데일리 

 

* 본 컨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9126622558456&mediaCodeNo=257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고려제강 

 

 

2. COP/COE 제출회원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10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GS 건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화케미칼 

 MYSC 

 미래에셋대우 

 KT estate 

 국민은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KDB 산업은행, 포스코,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조폐공사, 한전산업개발,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캬라반이에스,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 오토, 비엘에이치아쿠아텍, 대신직물,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재단, 경실련, 메디피스, 한국도자재단, 얼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당감종합사회복지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벤처투자,  

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 

LG 전자, 우리은행, 두산, CJ 제일제당,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웨이, 

교보생명보험, 케이티에스테이트, 한국가스기술공사, 케이티샛,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이젤, 원광대학교,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해비타트,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독립기념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mailto: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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